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내

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

위해 올해 기존주택 160호를 매입해

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.

매입대상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

전역의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공동

주택(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

트),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

85㎡ 이하, 건령 10년 이하의 주택

이 대상이다.

매입가격 상한액은 저소득층, 다

자녀가구에 공급되는 110호의 경

우, 동지역은 호당 1억 9800만원,

읍 면지역은 호당 1억 5,800만원이

며, 청년층에 공급 예정인 50호는

호당 1억 3300만원이다.

매입물량 160호는 서류심사 및

현지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

주택에 한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

거쳐 적합한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

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하며, 선정

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

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

정해진다. 신청기한은 오는 3월 31

일까지로 제주개발공사(제주시 첨

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)를

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

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

발공사 홈페이지(http://www.

jpdc.co.kr)에서 확인하거나 공사

주거복지팀(780-3595)으로 문의하

면 된다.

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

정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

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,

현재 총 1484호(매입형 1156호, 건

설형 328호)를 운영하고 있다.

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초생

활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,

다자녀가구 등 도내 주거 취약계층

에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

료는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최

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자격 유지

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.

특히, 올해는 무주택 다자녀가구

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가구 매입

임대 주택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

3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. 고대로기자

제주지역에서 최근 1년간 분양한

민간아파트의 평균분양가격이 3.3

㎡당 23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올해 1월 말 기준 미분양

주택이 역대 최대인 1780호로, 1년

전보다 83.7%(811호) 증가했지만

분양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.

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가 발표한 2월말 기준 민간아파트

분양가격 동향 에 따르면 제주 민

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㎡당

695만원이다. 1년 전보다 8.8%

(56만원) 오른 가격으로 3.3㎡로

환산하면 2294만원이다.

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

직전 12개월동안 분양보증서가 발

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가격을 말

한다. 분양가격은 주택사업(주상복

합,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) 세대 중

상가, 오피스텔, 조합원 분양주택을

제외한 일반분양으로 산출한다.

제주 민간아파트 3.3㎡당 분양가격

은 전국(1560만원)에 견줘 47.1% 비

싸, 17개 시도 중 서울(3044만원) 다

음으로 높은 수준이다. 제주 다음으

로는 부산(1911만원), 울산(1832만

원), 경기(1725만원) 순으로 비쌌다.

전북(1038만원)과 충북(1058만원),

전남(1094만원)은 상대적으로 분양

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도내 분양가격은 서울 경기 인

천 등 수도권(2132만원)과 5대 광

역시(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)

와 세종특별시(1627만원), 기타 지

방(1295만원)의 평균가격에 견줘

서도 월등히 높아 주거시장의 부익

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

준다. 문미숙기자

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

의 누적 매출액이 운영 3개월 만에

10억원을 기록했다.

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

영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운

영에 들어간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

앱 먹깨비 가 지난 12일 기준 누

적 주문 건수 4만여건에 매출 10억

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.

먹깨비의 중개 수수료는 1.5% 수

준으로 대규모 민간 배달앱의 중개

수수료 6.8~12.5%보다 낮은 수준이

다. 가맹점 수는 배달앱 운영이 시

작된 지난해 12월 1281곳에서 이달

12일 기준 2291곳으로 늘어났다.

가입 회원 수는 지난해 12월 904명

에서 지난 12일 기준 1만9850명으

로 늘었다.

센터는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

해 첫 주문 5000원 주말 3000원 포

장 1000원 더블 할인 등 다양한 이

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. 또한

지난 1일부터 배달앱 내에서 탐나

는전 최대 10% 할인 결제 연동이

적용돼 탐나는전으로도 이용 가능

하다.

먹깨비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

은 콜센터(1644-7817)를 통해 신청

하면 된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제주지

역 취업자 수가 17개월만에 감소세

로 돌아섰다. 코로나19 일상회복으

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

수준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

과도 있지만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

제 둔화세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

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15일 통계청 제주사무소의 2월

제주도 고용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

도내 취업자 수는 39만1000명으로

작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다. 이

는 2021년 9월(-2000명) 이후 17개

월만의 감소다.

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1

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만

4000명(-6.1%) 감소할만큼 충격이

컸던 고용 한파 는 2022년에는 내

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취업

자 수가 사상 처음 40만명을 넘어

서기도 했다. 10월 취업자 수는 41

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명

(7.8%) 늘어 2017년 7월(8.5%) 이

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지

만 그 후 증가세가 둔화하다 지난

달엔 감소로 돌아섰다.

취업자 수 감소는 농림어업과 제

조업, 건설업에서 두드러졌다. 농림

어업 취업자는 5만3000명으로 1년

전보다 7000명(11.4%) 감소했고,

건설업은 5000명(12.7%) 감소한 3

만4000명에 그쳤다. 제조업 취업자

도 1만5000명으로 7.3%(1000명) 줄

었다.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

는 1000명(0.5%) 증가한 10만명,

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1

만1000명(7.4%) 늘어난 15만5000명

으로 집계됐다.

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

가 26만2000명으로 5000명(1.9%)

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가 12

만9000명으로 5000명(4.0%) 감소

했다.

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0

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

(4.1%) 감소하며 2021년 1월과 같

은 수준으로 줄었다. 일상회복으로

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

이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지만 월

별 기준으로 보면 11월부터 전년

동월보다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올

해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지는 등

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차츰 살아

나면서 과당경쟁을 벌이는 도내 자

영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, 인건비

상승 등도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

보인다.

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

만9000명으로 1만5000명(8.4%) 늘

었다. 반면 임시근로자는 2000명

(4.3%) 감소한 5만4000명, 일용근

로자는 8000명(27.8%) 감소한 2만

명으로 나타났다.

통계청 제주사무소 관계자는 건

설수주액 감소 등 건설경기 부진에

다 농림어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가

줄면서 일용근로자 감소에 영향을

준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.

2월 도내 실업률은 2.4%로 1년

전보다 0.1%포인트(p) 상승했다.

실업자는 400명 증가한 1만명이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15일
코스피지수 2379.72

+30.75
▲ 코스닥지수 781.17

+23.12
▲ 유가(WTI, 달러) 71.33

-3.47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28.34 1282.66 1EUR 1428.80 1373.66

100 984.21 950.37 1CNY 198.75 179.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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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취업자 수 증가 17개월만에 스톱

내가 일할 곳은?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

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.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

1년 전보다 31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2년 만에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. 연합뉴스


